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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Trichiurus lepturus)는 농어목 (Perciformes), 갈

치과 (Trichiuridae)에 속하는 난수성 어류로,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에 분포한다 (Masuda et al., 1984).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에 많이 출현

한다 (정, 1977). 비교적 원해성이나 7~9월경에 산란기

가 되면 다소 얕은 곳으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진흥원, 1999).

갈치는 1996년도에 7만4천여톤이 어획되어 우리나라

에서는 고등어 (약 41만톤), 멸치 (약 20만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생산된 주요 수산어종이다 (수협중앙회,

1997). 갈치는 안강망, 저인망, 선망, 채낚기, 정치망 등에

의해 어획되는데, 근해안강망어업에 의한 어획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형기저쌍끌이 및 대형트롤어업에

의해 많이 어획된다 (국립수산진흥원, 1999).

이처럼 갈치가 중요한 수산어종 임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갈치에 관한 연구는 박과

황 (1978) 및 김 등 (1998)에 의한 갈치의 성숙과 산란

연구, 박 등 (1996)에 의한 갈치의 연령과 성장, 백과 박

(1996)에 의한 갈치의 어획과 해황에 관한 연구, 유와

장 (1993), 장 (1996) 및 장과 손 (1997)에 의한 갈치의 자

원평가 및 어획량 예측 연구, 그리고 신과 민 (1958), 임

등 (1970), 주 (1971), 황과 홍 (1985) 등에 의한 어란, 자치

어 및 성어의 출현 분포에 관한 단편적인 보고 등이 학

술적 연구의 전부이며, 아직까지 식성 등 생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채집된 갈치의 식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 (⠂䋺∙㭇㴉, 1986; Yamada et al., 198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출현하는 갈치의 생

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갈치의

식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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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Trichiurus lepturus)의 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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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Habits of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Sung-Hoi Huh

Department of Oceanograph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Stomach contents of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collected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were examined quantitatively. T. lepturus was a carnivore which consumed mainly fishes,
crustaceans (such as copepods, euphausiids and shrimps) and chaetognaths. Its diets included
small quantities of small squids. T. lepturus showed ontogenetic progression of three feeding
stages : an initial feeding stage was a planktivorous stage in which copepods were the major
food item, followed by a mixed feeding stage in which euphausiids, mysids, shrimps,
chaetognaths and f ishes were the major food items, and f inally a piscivorous stage in which
fishes were the major food item. Especially anchovies were heavily selected by large T.
lept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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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갈치의 시료는 1985년 8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가덕도 동쪽 낙동포 해역에서 소형 기

선저인망 (otter trawl)을 이용하여 매월 채집한 어류중

일부이다 (Fig. 1).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

하여 실험실에 운반한 뒤, 전장을 기준으로 7개의 크기

군 (15~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5 cm)으로 구분하였으며, 위 부분만 어체에서 분리

하였다. 갈치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항문전장 (anal leng-

th; AL)을 많이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편이상

전장 (total length; TL)을 측정하였다.

어류 개체별로 위내용물을 petri dish에 펼쳐 놓은 뒤,

먹이 종류별로 구분하였다. 이때 어류와 새우류처럼 큰

생물은 육안으로 동정하였으며, 크기가 작은 소형 갑각

류는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먹이생물 동정

에는 김 (1977), 유 (1995) 등의 도감을 참고하였다. 그리

고 먹이생물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였으며, 먹이생물

의 크기를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난 먹이

는 종류별로 건조기에 넣고 8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식 정밀저울을 이용하여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위내용물의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하여 출현

빈도 (frequency of occurrence), 전체 먹이생물 중 차지하

는 개체수비, 그리고 건조중량비로 나타냈다.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F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Ai
Fi =─×100

N

여기서, N은 조사된 총 어류의 개체수이며, Ai는 위내

용물 중 i 먹이생물이 발견된 어류의 개체수이다.

각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

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IRI = (N+W)×F

여기서, N은 먹이생물 총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 W는

먹이생물 총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그리고 F는 각 먹

이생물의 출현빈도이다.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 동안 매월 소형 기선저인망을 이용하여 1년

간 어류를 채집하였으나, 본 조사해역에서 갈치가 채집

된 달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였다. 

장과 손 (1997)에 따르면, 갈치는 1~3월에는 제주도

서남부해역과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월동하며, 수온이

상승하는 봄에 북상회유하여 7~8월에는 우리나라 남해

연안 및 서해 남부해역에 많이 출현한다. 그러나 수온이

하강하는 11월 경에 월동을 위해 남하한다고 한다. 따라

서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본 해역에서 갈치가 거의 출

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기간 중 채집된 갈치는 전장 (TL) 15~84 cm의

범위를 보였다 (Table 1). 8~10월에는 30~70 cm 크기의

개체가 많이 채집되었으며, 11월에는 20~40 cm 크기의

개체가 많이 채집되었다.

1. 위내용물 조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갈치의 총 개체수는 전장 15~84

cm (항문전장 4.7~26.7 cm) 범위에 속하는 425마리였다.

이 중 위내용물이 전혀 없었던 개체는 69마리로 전체

분석된 마리수의 16.2%를 차지하였다 (Table 2). 이 수치

는 최근에 발표된 꼼치 (허, 1997), 베도라치 (허와 곽,

1997a), 실고기 (허와 곽, 1997b), 주둥치 (허와 곽, 19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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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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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망둑 (허와 곽, 1998a) 및 문절망둑 (허와 곽, 1999)의

위 공복율이 7.0% 이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상

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체장이 증가할수록 공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51 cm 이상의 크기군에서는

평균 24.7%의 높은 공복율을 보였다. 

Table 3은 먹이를 섭취한 356마리 갈치의 위내용물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갈치의 주요 먹이생물은 어류

(Pisces), 갑각류 (Crustacea) 및 모악동물 (Chaetognatha)

로 나타났다.

어류는 위내용물 중 발견된 총 먹이생물 개체수의

9.0%에 불과하였으나, 49.7%의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

며, 위내용물 건조중량의 63.8%를 차지하여 갈치의 가

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상대중요성지수비는 50.4%

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가장 선호된 어종은 멸치

(Engraulis japonicus)였는데, 위 속에서 발견된 어류 전

체 중량의 90.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종인 갈

치가 비교적 많이 잡혀 먹혔으며, 베도라치 (Pholis nebu-

losa), 청멸 (Thryssa kammalensis) 등도 위내용물 중 발

견되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큰 갈치가 작은 갈치

를 잡아 먹는 cannibalism 현상이 비교적 작은 체장 (30

cm TL)부터 나타난 것이 특이했다.

한편 위내용물 중 발견되는 갑각류는 새우류(Caridea),

난바다곤쟁이류 (Euphausiacea), 요각류 (Copepoda), 곤

쟁이류 (Mysidacea), 단각류 (Amphpoda), 갯가재류 (Sto-

matopoda) 및 게의 유생 (crab larvae)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새우류는 먹이생물 개체수의 14.2%와 건조중량의

14.3%를 차지하였으며, 39.6%의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

냈다. 상대중요성지수비는 15.7%를 보였다. 새우류 중

가장 많이 잡혀 먹힌 종은 돗대기새우 (Leptochela gra-

cilis)였으며, 자주새우 (Crangon aff inis), 대하 (Paeneus

orientalis) 등이 소량 섭이되었다. 

난바다곤쟁이류는 먹이생물 개체수의 25.4%와 건조

중량의 8.2%를 차지하였으며, 32.3%의 출현빈도를 보였

다. 상대중요성지수비는 15.1%를 보였다.

요각류는 28.7%의 높은 출현빈도와 27.9%의 높은 먹

이생물 개체수비를 보였으나, 크기가 작은 관계로 건조

중량비는 2.9%에 불과하였다. 상대중요성지수비는

12.3%를 보였다. 요각류중 가장 많이 잡혀 먹힌 종은

Calanus sinicus였으며, Undinula vulgaris, Euchaeta

marine등이 소량 섭이되었다.

곤쟁이류는 먹이생물 개체수의 4.6%와 건조중량의

1.9%를 차지하였으며, 7.0%의 출현빈도를 나타내었다.

단각류, 갯가재류 및 게의 유생 (대부분 megalopa)은 소

량 섭이되었다.

모악동물인 화살벌레류 (Sagitta spp.)는 먹이생물 개

체수의 11.4%와 건조중량의 4.6%를 차지하였으며, 19.4

%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 외 꼴뚜기 등의 두족류가 위

내용물 중 발견되었으나,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모래 및 펄과 같은 퇴적물 그리고 고착성 해조류 조

각이 위 속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먹이

를 먹는 위치가 해저와는 전혀 무관한 수층으로 판단된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갈치는 주로 표층대 (epipelagic

zone)에서 출현하는 어류, 갑각류 및 모악류를 잡아 먹

는 육식성 어종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number of Trichiurus lepturus stomachs
examined and the percentage found empty

Fish size No. of stomachs No. of empty %examined stomachs

15~20 cm TL
(4.7~6.3 cm AL) 16 0 0

20~30 cm TL
(6.3~9.5 cm AL) 42 1 2.4

30~40 cm TL
(9.5~12.7 cm AL) 121 12 9.9

40~50 cm TL
(12.7~15.9 cm AL) 60 10 16.7

50~60 cm TL
(15.9~19.0 cm AL) 109 27 24.7

60~70 cm TL
(19.0~22.2 cm AL) 54 14 25.9

70~84 cm TL
(22.2~26.7 cm AL) 23 5 21.7

Total 425 69 16.2

Table 1. The number of Trichiurus lepturus collected during the study period

Month
Fish size (cm TL)

Total
15~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4

Aug. 5 12 10 11 5 1 44
Sep. 17 12 67 39 18 153
Oct. 1 5 60 23 31 10 4 134
Nov. 15 32 32 15 94

Total 16 42 121 60 109 54 23 425



2. 성장에 따른 먹이의 변화

Fig. 2는 갈치의 크기군별로 각 먹이생물이 위내용물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갈치는 모든 크기군에 걸

쳐 육식성의 먹이습성을 보였으나, 먹이생물의 조성은

성장하면서 점차 변하였다.

채집된 갈치의 시료 중 가장 작은 15~20 cm 크기군

에서는 요각류가 가장 선호된 먹이생물이었다. 요각류는

이 크기군에 속하는 거의 대부분 (90.9%)의 갈치 개체에

서 출현하였으며, 위내용물 건조중량의 60.7%를 차지하

였다 (Fig. 2). 그 다음으로 화살벌레류와 곤쟁이류가 많

이 잡혀 먹혔는데, 각각 건조중량의 19.2%와 9.4%를 차

지하였다. 새우류와 어류는 각각 6.9%와 3.8%에 불과하

였다. 따라서 소형 갈치는 주로 동물플랑크톤을 잡아 먹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장이 증가하면서 요각류의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그 대신 난바다곤쟁이류, 새우류 및 어류

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난바다곤쟁이류와 새우류는

30~50 cm 크기군에서 비교적 많이 섭취되었는데, 난바

곤쟁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21.1%에 달하였으

며, 새우류의 비율은 20.7~22.9%에 달하였다. 어류는

25.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화살벌

레류는 5.8~17.2%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 결과 30~50

cm 크기군에서는 어느 한 먹이생물에 치우치지 않고 다

양한 먹이를 섭취하였다. 

그러나 50 cm 이상 크기군에서는 난바다곤쟁이류와

화살벌레류는 점유율이 4.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새우류 역시 14.0~1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요각류는 위내용물 중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어류

는 성장함에 따라 위내용물 중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50 cm 이상의 크기군에서 급격히 증

가하여 7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194 허성회

Table 3. Percentage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Trichiurus leptur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dry
weight, and IRI

Prey organisms Occurrence Number Dry weight IRI IRI
(%) (%) (%) (%)

Crustacea
Copepoda 28.7 27.9 2.9 884.0 12.3

Calanus sinicus 27.8 20.1
Undinula vulgaris 3.8 3.0
Euchaeta marine 3.2 2.6
Other copepods 2.1 2.2

Euphausiacea 32.3 25.4 8.2 1085.3 15.1
Mysidacea 7.0 4.6 1.9 45.5 0.6
Amphipoda

Gammaridea 17.4 3.2 0.8 69.6 1.0
Decapoda

Caridea 39.6 14.2 14.3 1128.6 15.7
Leptochela gracillis 28.9 12.7
Cragon affinis 5.6 0.5
Other shrimps 5.3 1.0

Brachyura
crab larvae 4.8 1.2 + 6.2 0.1

Stomatopoda
Squilla oratoria 0.3 + + + +

Pisces 49.7 9.0 63.8 3618.2 50.4
Engraulis japonicus 48.6 8.8
Trichiurus lepturus 1.1 0.2
Pholis nebulosa 0.3 +
Thryssa kammalensis 0.3 +

Chaetognatha
Sagitta spp. 19.4 11.4 4.6 310.4 4.3

Cephalopoda
Loligo beka 3.7 0.8 1.4 8.1 +

Others 5.9 2.3 2.0 25.4 0.4

Total 100.0 100.0 100.0

+ :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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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갈치는 초기에 요각류를 주로 잡아먹는 플랑

크톤 섭식기 (planktivorous stage)를 보내며, 성장하면서

난바다곤쟁이류, 곤쟁이류, 새우류, 모악류 및 어류를 골

고루 잡아먹는 혼합 섭식기 (mixed feeding stage)를 거

쳐, 점차 어류를 주로 잡아먹는 어류 섭식기 (piscivorous

stage)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일본 근해에서 채집된 갈치의

경우 소형어는 부유성 갑각류를 주식으로 하지만, 성어

가 되면 어식성이 강해진다는 연구결과 (⠂䋺과 㭇㴉,

1986)와 유사하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해역에서 출현하

는 갈치의 성어는 주로 멸치를 잡아먹는데 반해, 일본산

갈치의 경우 성어기에 전어, 멸치, 정어리, 전갱이, 고등

어, 꼬치고기 등의 어류 뿐만 아니라 갯가재류, 새우류,

오징어류 등 무척추동물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䋺∙㭇㴉, 1986).

성어기에 어식성을 보이는 어종 중 상당수가 어린 시

절에는 갈치처럼 갑각류를 주 먹이생물로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Gibson and Ezzi, 1987; Salini et al., 1990;

Politou and Papaconstantinou, 1994; Brower et al.,

1995), 국내의 경우, 가시망둑 (허와 곽, 1998a)과 붕장어

(허와 곽, 1998b)가 성장하면서 갑각류에서 어류로 먹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갈치 성어가 어류 중에서도 멸치를 집중적으로 잡아

먹는 점으로 보아 멸치의 분포와 갈치의 회유사이에 상

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데, 갈치의 자원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Fig. 3은 갈치의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크기의 변동을

보여준다. 갈치가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의 평균 크기

는 계속 증가하였다. 먹이생물의 평균 크기는 10~20 cm

크기군에서는 4.7 mm에 불과하였으나, 갈치의 체장이

증가하면서 점차 커져 70~85 cm 크기군에서는 19.1

mm에 달하였다.

각 갈치 크기군에 대한 먹이생물의 크기 분포를 보면

(Fig. 4), 15~30 cm 크기군에서는 5 mm 이하의 먹이를

주로 먹었으나, 30~50 cm 크기군에서는 6~10 mm 사이

의 먹이를 주로 먹었다. 한편 60~85 cm 크기군에서는

10 mm 이상 크기의 먹이를 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의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개체수의 변동을 보면

(Fig. 5), 한 마리의 갈치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는

10~30 cm 크기군에서는 22~23개체를 보였으며, 체장

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여, 30~50 cm 크기군에서는

25~26개체에 달하였다. 그러나 50 cm 이후 부터는 먹이

생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50~80 cm 크기군에서

는 9~13개체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전장 50 cm를

전후하여 먹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 시기에

먹이 전환이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50 cm 이하

크기에서는 주된 먹이생물이 소형 갑각류였기 때문에

Fig. 2. Ontogenetic change in feeding habits of Trichiu-
rus lepturus. (CO: Copepoda; EU: Euphausiacea;
MY: Mysidacea; CS: Caridea; CH: Chaetognatha;
Pl: Pisces; CE: Cephalopoda; OT: Others)

Fig. 3. Ontogenetic change in mean size of prey organis-
ms taken by Trichiurs lepturus.



많은 개체를 섭취해야 먹이 소요량이 충족되나, 50 cm

이상 크기에서는 주 먹이생물이 소형 갑각류에 비해 월

등히 큰 어류로 전환되면서 (Fig. 2) 많은 개체를 섭취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먹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

한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어류의 크기를 전후하여 섭취된 먹이

생물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은 꼼치 (허, 1997)

의 식성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꼼치는 체장 20 cm

를 전후하여 섭취된 먹이생물 개체수가 거의 1/2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한편 갈치나 꼼치와는 달리 전 생활사를 통해 유사

먹이생물 종류만 잡아먹는 어종, 특히 플랑크톤식자는

일정한 체장을 전후하여 먹이생물 개체수가 급격히 감

소하는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성장함에 따라 먹이

생물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Hansen and Penthon, 1985; Last, 1989).

계절에 따른 갈치의 먹이 변화에 관한 조사를 본 연

구에서 시도하였으나, 본 조사 해역에서는 갈치가 8월부

터 11월까지 4개월만 채집되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갈치 먹이의 계절 변

화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갈치가 연중 어획되는 제주도 주변 해역 (국립

수산진흥원, 1998)에서 시료를 채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적 요

갈치의 식성을 조사하기 위해 가덕도 동쪽 낙동포 해

역에서 채집된 갈치의 위내용물을 분석하였다. 갈치의

주요 먹이생물은 어류 (Pisces), 난바다곤쟁이류 (Euphau-

siacea), 새우류 (Caridea) 및 요각류 (Copepoda) 등의 갑

각류, 그리고 모악류 (Chaetognatha)로 나타났다. 그 외

에 두족류 (Cephalopoda) 등이 소량 섭이되었다.

갈치는 성장하면서 먹이조성이 달라졌는데, 크게 3단

계의 섭식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전장 30 cm 이

하의 소형 크기군은 플랑크톤 섭식기 (planktivorous

stage)로 주로 요각류를 먹었다. 30~50 cm의 크기군은

혼합 섭식기 (mixed feeding stage)로 난바다곤쟁이류, 곤

쟁이류 (Mysidacea), 새우류, 화살벌레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을 골고루 먹었다. 50 mm 이상의 크기군은 어류 섭

식기 (piscivorous stage)로 어류를 주로 잡아 먹었다. 특

히 멸치가 대형 갈치의 위내용물 중 많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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